
~ 과생활： 2016년의 추억 

철학과에서의 마지막 학과생활 

09학번 고유석 

저는 올해로 마지막 학교생활을 하게 되었고． 4학년 학과 대표라 

는 사리에 앉으며 6爪8살 차이나 나는 동생들과 어떻게 하면 친 

하게 지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도 마시막 학과 생활 

인만큼 좀 더 많은 추억을 남겨보고사 학과생활에 열심히 임했습 

니다． 이번에 사실 서는 올해 학과생할을 하면서 해보지 못한 경 

험들도 많이 해보았고 느낀 점도 꽤나 많았습니다‘ 사실 가장 대 

선배지만 위엄 차리는 선배보다는 편하게 다가갈 수 있고 유쾌한 

형이자 선배로 남고 싶은 마음이 컸고 그렇게 장난기 있는 모습들 

을 많이 보이연서 나이 차이가 꽤 나는 후배들과 서로 거리낌 없 

는 사이가 되고 싶었습니다； 그래서 서는 흥이날철 철학과 집행부 

의 일원으로서 학과 행사를 준비하고 치르는데 큰 도움이 되고자 

했습니다； 저는 엠티 때 mc라는 것을 처음 경험해보았고 많이 미 

숙했던 부분이 정말 많았습니다． 하지만 처응 시도한 것 지고는 

정말 나름 열심히 했다고 자부합니다； 저는 농구를 워낙 좋아해서 

진앙제전 같은 쳬육대회 때 농구선수로 항상 나갔었습니다 올해 

에토 역시 농구선수로 철학과를 대표해서 나가게 됐고 비록 경기 

는 졌시만 제 마지막 대학생의 젊음을 농구연습을 열심히 하면서 

불태웠습니다． 그러면서 저는 엠티 때， 쳬전 때 서로 단합된 모습 

을 철학과라는 곳에서 볼 수 있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． 본격적으 

로 학과생활을 시작한 것은 2014년도부터였는데 2016년도 들어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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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ㅣ일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제일 재미있는 학과생활을 보 

냈다고 생각을 합니다； 학과 생활을 하면서 가장 고마웠던 사람은 

다름 아닌 이번년도 학회장을 맡았던 이대섭 학우였습니다． 학과 

생활의 시작을 대섭이의 권유로 시작했고 덕분어I 정말 많은 추억 

을 쌓았고 철학과 내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만 

들어줬습니다； 마지막 학과생활이라는 것이 정말 믿기지 않시만 

그동안 정말 올해 한 해 동안 열심히 학과행사를 준비해준 흥이날 

철 철학과 집행부원 여러분들 모두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 꼭 하고 

싶네요ㅎ ㅎ 그리고 모든 학과행사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임해준 

철학과 재학생이자 후배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 

다． 마지막이라 정말 묘하기도 하고 그간 정 두었던 철학과를 떠 

나려니 정말 아쉽고 시원섭섭하지만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고 

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이제는 개인적으로 사회에 나가서 열 

심히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‘ 이번년도를 마지 

막으로 저는 졸업하지만 꼭 성공해서 고마웠던 후배들을 찾아뵐 

수 있는 그런 선배가 되기를 기원하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；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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